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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가나다 천화’ 질의 응답 

흩훌 ‘그 사람이에요’와 ‘그 사람이예요’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? 
(셔울특별시 관악구 서울대 어학연구소. 최걸시) . 

탬 혐행 한글 맞충법에서는 ‘ 1 ’모음 동화(앞의 '1 ’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모융 
‘ r. ~’퉁이 ‘ F. '1’로 발음되는 현상)롤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올 원칙으로 

하고 있송니다. ‘-이예요’는 ‘-이에요’의 ‘에’가 앞의 모음 ‘이’에 영향 받아 ‘예· 

로 발융된 것이므로 이를 딸음대로 쓰는 것은 잘못이며， 이 경우에는 ‘-이에요’로 

써야 합니다. ‘-이에요’와 같은 기능을 하는것으로 ‘-이어요’가있습니다. 현행 표 

준어 규청에서는 이 물을 복수 표준어로 안갱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합 

니다. 다만 사전의 풀이 “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 천근강을 담아 애교스렵게， 사물을 

긍정적￡로 단청하거나， 지갱하여 묻는 종결형 셔술격 조사"(금성판 국어대사전)에 

서 보듯이 ‘-이에요’， ‘-이에요’는 주로 자융 뒤에서만사용하고 모읍 뒤(받침 없는 

체언)에서는 혼히 ‘-예요’. ‘-여요’가 사용됩니다. ‘-예요’， ‘-여요’는 ‘-이에요’， 

‘이어요’의 ‘야’와 ‘에’， ‘아’와 ‘에’가 축약펀 것인페 현행 한글 맞춤법 규갱 

“‘ 1 ’뒤에 ‘-어’가 와서 ‘퀴 ’로 줄 척에는 준 대로 척는다."(제 36항)에 따라 ‘-예 

요’， ‘-여요’로 적는 것엽니다. 무슨 이유에션지 모음 뒤에서는 일반척으로 ，_이에 

요’가 ‘-예요’로 축약되기 때운에(반드시 그려한 것은 아납니다 •• _이어요’는 모음 

뒤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. ) 훤래 ，_이예요’가 맞는 것이 아닌가 혼동하기 쉬우나 

‘-이예요’는 잘못된 표기업니다. 

다시 갱리하면， 모음뒤에서는 ‘-예요’， ‘-여요’를 쓰고자음뒤에셔는 “이에요’， 

‘이어요’롤 쓰는 것이 옳숭니다(울용션) 

흩훌 ‘부치다’와 ‘붙이다’의 구별이 잘되지 않습니다. 서로 어떤 차 

이점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 

(경기도 부천시 남구 심곡 l 동 안두춘) 

템 ‘부치다’와 ‘붙이다’를 청확히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

‘붙이다’는 ‘붙다’에 사역의 의마률 더하는 파생 첩사 ‘-이-’가 결합한 단어이며 

‘부치다’ 역시 역사적으로는 ‘불이다’와 기원이 같기 혜운입니다. 그련데 현행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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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맞춤법 제 22항 ‘다만’ 조항에셔는 동샤 어간에 ‘-이-’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는원 

칙척으로 구별하여 척으나 ‘도리다， 드리다. 바치다’ 둥파 같이 본웃에서 벌어진 것 

은 소리대로 척는다고 규갱하고있슐니다. 따라서 ‘부치다’는“@힘이 모자라다 예) 

힘이 부치는 일이다.@바랍을 일A키다. (예)부채롤 부치다.@남을 시쳐서 펀지 
나 풀건융 보내다. (예)소포흘 부치다.@다른 곳， 기회에 녕기어 맡기다. (예)회 

의에 부치다. 인쇄에 부치다.@어떠한 대우홀 하기로 하다. (예)불문(不問)에 부 

치다.@심청융 의탁하다. (예)밝은 달에 부쳐 옳은 시조.(J)논항올 다루어서 농사 

를 갯다. (예)딸올 부치다.@번철에 기름융 바르고 반대떡 같은 것을 익혀서 만들 

다. (예)반대떡올 부친다.@몸이냐 식사 따위롤 의탁하다. (예)옴 부칠 곳이 없 

다" 의 의미로 쓰여 ‘붙다’와의 의미상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혜만 사용합 

니다. 

‘불이다’는 ’붙다’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， 예률 들어 “@우표플 불인다.~책 

상융 벽에 붙인다.@흥갱융 붙인다.@정을 붙인다.@불을 붙인다.@강시원을 

붙인다.rJ)싹웅올 불인다.@내 기 에 100 .현을 붙인다.@말올 밭에 붙인 다.@조건 

을 붙인다.@취미룡 붙인다.@별명을 붙인다"의 경우에 사용합니다. 이틀은 모 

우 (가) Ii'NPl 과 NP2 를 V/J나 (@CÐ(J)) (나) 때Pl 에 NP2 홀 V /J((Î)@@@@@~ 

@@)의 구성을 보입니다. (가)구성의 예는 NP1 파 NP2 가 붙는 대상이 된다는 풍 

통청율， (냐)구생의 예는 NPl 이 구체껴안 장소(처소생)를 나타내고 NP2 가 그에 

붙는 대상이 펀다는 공통청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‘붙다’의 의미가 살아 있으 

므로 어원올 밝혀 ‘붙이다’로 척는 것입니다. ‘부치다·중 @@@@도 이와 같은 구 

성융 가지냐 NPl 이나 NP2 의 생격파 관계가 위와 갇지는 않융니다. 따라셔 이 청 

우 ‘붙다’의 의미가 유지되지 옷한다고 판단되기에 ‘부치다’로 척는 것입니다. 

이중 ‘부치다’의 @는 ‘붙이다’로 쓰던 것인데 현행 맞충볍에서 새로이 바뀐 것 

아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(융용션) 

흩훌 ‘우리 마을 엽구에 ‘포회촌 마을’이라는 돌 표시가 있습니다. 

‘浦會村 마을’ 은 ‘浦會村’ 의 ‘村’ 파 ‘마을’ 이 중복된 것 같습니 다. 

이렇게 중복원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이 있다연 어느 것이 좋습니까? 

(정기도 가형군 가명융 상색리(포회촌)， 崔成植)

댐 ‘훌家’. ‘顆前’의 ‘家’， ‘前’이 각각 ‘칩’， ‘앞’융 뜻하는 한자엄에도 불구하 

고 얼찍부터 ‘쫓家집’， ·釋前앞’ 식의 영여척 의미흘 나타내는 말이 통용되고 있숭 

니다. 문의하신 ‘浦會村 마올’도 ‘村’이 ‘마을’올 가리키는 한자라는 것을 언식하 

치 옷하고 용다는 첨에서 위의 예와 같은 표현이라고 합 수 있습니다. 

국어의 어휘 체계에 틀어와 있는 한차어는 갱확히 쓰는 것이 바랑직하기 혜문에 

‘포회촌 마을’ 식의 표혐보다는 ‘포회촌’이나 ‘포회 마을’로 표현하는 것이 바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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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한자어 ‘村’보다는 고유어 .마을’을 쓰는 것아 

더욱 바랍칙합니다. ‘포회 마을’을 권합니다(김연순) 

훌훌 ‘한 말을 내딛었습니다.’의 ‘내딛었습니다’가 맞는 표현입니 

까? 틀렸다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
(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， 유연뼈) 

멈 표기흘 할 째는 표준어로 안갱된 행태로 해야 합니다. 표준어 규청에는 준말 

만을 표준어로 상은 것(제 14항). 본말만을 표준어로 상은 것(제 15항) • 본말과 춘 

말올 다 같이 표준어로 상은 것(제 16항)이 었습니다. ‘내다디다’의 준말언 ‘내틸다’ 

는 표준어 규갱에 관련 단어로 올라 있지는 않숭니다. 그헌폐 ‘한글 맞춤법’ 제 32 

항 ‘단어의 흩오옹이 줄어지고 자옴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융철에 받침으로 척는다" 

는 규갱의 관련 단어로 본말 ‘가지고’， ‘가지지’， l다다고’， ‘다머지’에 대해 준 

말 ‘갖고’， ‘갖지’， ‘딛고’， ‘딛지’가 있슐니다. 이것은 비록 표준어 규갱의 관련 

단어에는 빠졌지만. ‘다다다’의 준말인 ‘딛다’도 본말과 항께 표준어로 인청한 것 

이라고 볼 수 있숭니다. 이에 유추하여 ‘내디다다’의 준말인 ·내딛다’도 표준어로 

인갱할 수 있습니다. 

준말이 표준어로 인갱되연 준말의 활용형을 써도 휩니다. 표준어 규청 체 16항 “춘 

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연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갱되는 것은， 두 가지흘 다 

표준어 로 상는다"는 규청 아래 ‘어 우르다/머 울다’ , ‘서 두르다/서 둘다’ , ‘서투르다/ 

셔툴다’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. 그래셔 자옴 어미 앞에셔는 ‘머물고’， ‘서툴지’， 

‘서툴며’ 같은 활용형융 쏟 수 있융니다. 그러나 오읍 어미가 연결되는 활용형은 

인정하지 않아(제 16항 비고) ‘*머물어’， ‘*셔툴어서’， ‘*서툴었다’로 표기할 수 없 

습니다. ‘머몰려’， ‘서둘러서’. ‘셔툴렸다’처럼 써야 합니다. 이러한 쩨한은 ‘가지 

다’의 준말 ‘갖다’의 모음 어미 활용형 ‘갖아， 갖아라’둥이 성렵하지 않는 현상에 

유추한 것입니다(표준어 규청 해설서 창죠) . 

‘내닐다’도 뀌의 예들과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으므로 자옹 어미가 연컬훨 때는 

‘내딛고’와 같이 쏟 수 있지만， 모음 어미가 연컬되는 활용형 ‘내딛었송니다’는 인 

갱하기 어렵슐니다. 본말의 활용형인 ‘내다디었습니다’ 또는 ‘내다었슐니다·롤 쓰 

는 것이 바랍직합니다. (김연순) 

훌훌 그 해에 지은 벼농사를 가을에 처음으로 수확해서 얻은 쌀을 이 

르는 말로 ‘햇쌀’이 옳습니까， 아니연 ‘랩쌀’이 옳습니까? 
(서울특별시 중계동 시영아파트 3 동 210 호， 장학균) 

댐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연 이 경우에 그 해에 새로 난 쩔로서 ‘묵은 옐’에 대웅 

해서 쓰이는 말은 ‘행옐’이 맞습니다. 그런데 영사 앞에 붙어서 ‘그 해에 새로 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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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’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 검두사로 ‘햇 -’이라는 말이 있숭니다. 예룰 들어서 

‘햇-곡식’이나 ‘햇-과일’， ‘햇-누록’ 둥이 캡두사 ‘햇-’이 붙어서 안들어진 말입니 

다. 이 정두사 ·햇 -’은 훤래 ‘해-’에 사잇소리가 첨가펀 형태업니다. 이컷은 복합 

영사률 만을 때 일갱한 조건하에서 사엇소리가 들어가는 협상이라 할 수 있융니 

다. 이려한 백략에셔 생각해 본다연 ‘햇썰’이 맞는 어형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 

겠지만， 여기에는 역사척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. 즉 ‘쌓’은 중세국어 시기에 

초성으효 ‘aλ ’( .닝’과 ‘λ ’ 모두 자키 음가대로 소리가 났떤 것으로 믿어칩니다. )융 

가지고 있었기 혜운에 캡두사 ’혜-’와 합쳐져서 ‘햄살’이 되었다가 폐쇄융 다옴에 

서 얼어냐는 자동척인 경옴화 현장에 의해서 ‘행쩔’이 된 것입니다. (킹갱우) 

흩훌 문장 부호 가운데서 가운엣점은 어떤 경우에 쓰는지 그 용법에 
대해서 알고 싶좁니다. (청북 천주시 남노송통， 깅차수) 

탬 가운뱃첨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둥하고 멀컵한 관계롤 맺고 있을 해 사용휩 

니 다. 다시 에분하연 다음과 갇습니 다. 

1. 혐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려 단위로 냐누어질 예 쏠니다. 아래 예운에서 

가운엣청 앞의 물과 뒤의 둘이 서로 빌정한 관계잉올 나다내게 휩니다. 

(예) 영이 ·지현이， 갱회 ·주옥이가 셔로 한 펀이 되어 공놀이흘 했다. 

2. 륙갱한 의미홀 가지는 말융 나타내는 숫자에 쏠니다. 

(예) 3-1 운동 

3.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쏠니다. 역시 두 단어가 벌정한 관계흘 맺고 ’있는 
것으로 생각합 수 있송니다. 

(예) 충북 • 충남을 합하여 충청 도라고 한다. (깅청우) 

J 


